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극지연구,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中 2건 선정
<남극권에서 발견한 신규 맨틀>, <얼음화학 특이현상 규명> 등 성과 인정 받아

□ 극지연구소 (소장 강성호)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한 ‘2020년 국가

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’에 극지연구 성과가 2건 선정됐다고 밝혔다.

□ 남극해에서 새로운 맨틀을 발견하고, 얼음에서 일어나는 특이현상을 규명한 

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각각 해양 분야와 에너지ㆍ환경 분야 우수성과에 

이름을 올렸다.

□ 앞서, 박숭현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<남극권에서 새로운 타입의 

질란디아-남극 맨틀 발견 및 특성 규명> 연구로 호주와 남극 사이 

바다에서 새로운 맨틀을 발견하고 ‘질란디아-남극 맨틀’로 명명했다.

□ 태평양형과 인도양형으로 구분된 상부 맨틀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기존 

학설을 뒤집은 성과로, 신규 맨틀은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던 지구의 

맨틀 순환 모델을 손봐야할 만큼 놀라운 발견으로 평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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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김기태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은 <극지방 얼음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

화학현상 규명 및 동결응용기술 기반마련> 연구에서 얼음이 얼음에서 

발생하는 지구의 회복능력을 찾아냈다.

□ 얼음이 얼 때, 얼음 결정들 사이로 특정 성분이 모이면서 화학반응이 

빠르게 일어나는데, 이 특이한 현상이 오염물질을 정화하거나 산화철을 

철 이온으로 바꾼 것이다. 철 이온은 극지바다 미세조류의 생산 활동을 

도와서 해양 생태계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붙잡아두는 데 기여한다.

□ 연구팀은 실험실과 일부 현장에서 확인된 얼음의 효과가 지구 전체에는 

어떻게,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중이다.

□ 극지연구는 현장 자료의 관측과 확보가 중요하다. 극지연구소는 세종ㆍ

장보고 두 개의 남극기자와 북극 다산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, 극지

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보유하고 있다. 

아라온호는 지난 31일 남극기지 연구원 등을 태우고 남극행에 나섰다.

□ 강성호 극지연구소장은 “극지는 과학적인 호기심을 넘어 실생활과 밀접

하게 관련된 지역“이라며, ”기후변화, 환경보호 등 우리 국민들의 삶에 

도움이 되는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내도록 노력하겠다“고 전했다.


